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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제대학원  

 

일본연구소 교수 

 

필자는 지난 11일 동일본 대지진 참사 당시 세미

나 참석을 위해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의 도호쿠대

학에 머물고 있었다. 당시 현장에서 직접 겪은 일

들은 짧게나마 요약해 14일치 <한겨레> 지면에 

전했다. 참사 사흘째 되던 날 센다이 총영사관에

서 마련해준 차량을 이용해 그곳을 떠나왔다. 힘

들게 버티고 있는 센다이 시민들과 한국인 유학

생, 주재원 가족들을 대신해 한국 정부에 몇가지 

부탁을 하고자 한다. 

 

사상 최악의 재난에 맞선 일본 정부는 당장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사망자 수습과 행방불명자 구출이다. 둘째가 원전 사고 대책이다. 하지만 정작 사

망이나 행불이 아닌, 피해지역의 보통의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는 거의 무대책인 상

태이다. 이는 참혹한 현장을 직접 겪어본 필자가 가장 피부로 느낀 점이기도 하다. 

 

피해지역의 단전과 단수, 가스공급 중단 등은 장기화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석유 

등의 생필품 부족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상태라면 피해지역

의 한국인 교민들 역시 거의 현지에서 고립된 생활을 며칠이고 이어나갈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우선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이들 교민을 일시 귀국시켜 원기

를 회복하게 하고 하루빨리 학업과 생업 현장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세기와 전세버스의 조직적 동원이 시급하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다. 만일 피해지역에서 한국 교민들만 데리고 

나간다면, 그동안 교민들이 현지에서 쌓아올린 일본 시민들과의 유대감은 일시에 

끊어진다. 일본 사회에서 우리 교민의 신뢰도는 현저히 훼손될 수 있다. 이는 한류

를 접하며 한국에 친근감을 갖기 시작한 일본 시민사회에 대한 배신일 수 있다. 또 

일본에는 이미 많은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고 이번 지진 피해자들 중엔 다수의 외국

인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국 교민들에게 가는 전세기와 전세버스 안에 구호품을 가득 

실어, 피해지역의 일본 시민들과 현지 외국인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구원활동에 일본어가 가능한 한국의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파견되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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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하는 선례를 만들어놓아야 한다. 이보다 더 좋은 

차세대 교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꼭, 그리고 진지하게 검토해주었

으면 한다. 꿈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한국 교민들을 본국으로 데리고 오는 일

을 하는 동시에 일부 일본 시민들과 일본에 머물고 있던 외국인들에게도 희망하는 

이들에 한해 한국에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인천공항은 일본의 피해지역으로부터 일본 국내의 어떤 장소보다 가깝고 안

전한 곳이다. 예를 들어 인천 소재 대학 캠퍼스에 구호 캠프를 설치하고 한국의 선

진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일본 국내와 소통 통로를 확보해주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한-일 정부의 협력과 양해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국가의 영역을 넘어 좀더 가까운 협력의 형태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위기상황을 계기로 과거 

논의됐던 협력의 틀은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피해지역의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으

로 도움을 주는 방식을 우리 정부가 선도적으로 추구해보는 게 어떨까 제안하는 것

이다. 

 

물론 일본 정부가 거북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다. 만일 그렇다면 협력의 틀을 

한-일 양자간 관계로 설정하지 말고 다자간 관계로 확대해보는 방안도 있다. 유엔 

등 국제구호협력의 틀을 활용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도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대

범하게 국제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필요하겠다. 

 

피해를 입은 이들은 이미 장기전을 각오하고 있다. 동아시아 차원의 통큰 협력으

로, 절망에 빠진 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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